
              함께 드리는 고난주간 기도문 1      한용길（기독교방송 사장）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얻은 것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 53：5） 

또한 주님의 고통으로 믿음을 얻었고 주님의 울부짖음으로 소망이 생겼으며,  

주님의 아픔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찔림, 상함, 징계, 채찍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고,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로 인해 우리가 받는 고통도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십자가에서 당한 수치로 우리는 행복을 얻었으며, 

십자가에서의 가시 면류관과 찔림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통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하나님 나라 번영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분열되어 있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교회의 분열로 인해 주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